
[인터넷 주소자원] 다국어 전자메일주소(EAI) 국제표준화 동향 

 

전자메일은 미국방부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 프로젝트에

서 개발된 가장 오래된 인터넷 응용 서비스로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에 따

라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

았다. 하지만, 전자메일은 이러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였다. 

2003년 IETF에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다국어 국제표준이 개발되었지만, 전자메일주소에서 

실제 사용자 이름(ID) 부분인 ‘@’ 앞 부분은 영문자, 숫자로만 사용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IETF는 도메인 이름 부분의 국제화 이후 여러 차례 전자메일주소 사용자 이름 부분의 국제

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2005년 11월 제64차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회

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 고에서는 위와 같이 최근 진행 중인 다국어 전자메

일주소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국어 전자메일주소 개요 및 현 국제표준화 현황 

전자메일은 인터넷 상에서 특정 사용자 간에 컴퓨터를 통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는 통신수단

으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라는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을 사용한다. 송신자가 

메일을 발송하면 송신자 측의 전자메일 관리 메일서버로 전달되고, 송신자 측 메일서버는 

수신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분석해서 수신자 측 메일서버로 메일을 보내게 된다.  

다국어 전자메일주소란 메일 주소의 사용자 아이디 부분(@ 앞 부분)에 ‘한글@테스트.kr’과 

같이 다국어 글자가 들어간 주소를 말하며, IETF의 EAI(Email Address Internationalization) 

워킹그룹에서 UTF-8 인코딩을 사용하여 아이디 부분을 다국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제표

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국어 도메인(IDN)의 경우 영문 아스키(ASCII)만 인식 가능한 DNS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조

적 변경이 어려움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국어 도메인을 영문자, 숫자, 하이픈(-)으로

만 구성된 영문 퓨니코드(Punycode) 문자열로 변환ㆍ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었다. 하지

만, 전자메일의 경우 송신자 측 메일서버가 수신자 측 메일서버의 다국어 주소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능동적으로 메시지 전송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퓨니코드 변환 

없이 UTF-8 인코딩 문자열 그대로를 전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전자메일 송수신의 핵심 표준인 SMTP, POP3, IMAP 등의 프로토콜에 다국어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헤더 필드와 파라미터 및 명령어를 확장한 형태의 실험용 국제표준문서

(Experimental RFC) 초안(draft)들이 작성되었다. 

 

표준화 관련 이슈 및 표준화 진행 정도 

다국어 전자메일주소 국제표준화의 최대 난제는 다국어 문자열을 처리하지 못하는 메일서버

들과의 메일 송수신 방법이었다. 송신자 측이 다국어 전자메일주소로 메일을 전송할 경우 

다국어 미지원 메일서버에서는 메일 아이디 부분을 처리할 수 없어 메일 반송 등의 송수신 



불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메일서버를 다국어 문자열을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해결되겠지만, 임시방편의 미봉책으로 다운그레이드라는 개념이 도

입되게 된다. 

전자메일주소 다운그레이드란 다국어 메일 계정(예: ‘한글@테스트.kr’)에 ALT-ADDRESS라

는 영문 주소(예: ‘hangul@test.kr')를 설정하여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수신자 측 메일 서

버가 다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보내는 사람 메일 헤더 필드에 ALT-ADDRESS 영문 주

소를 넣어 전송하게 된다. 

2008년 7월 28일 개최된 제72차 IETF 회의에서는 한중일 ccTLD(국가최상위도메인) 운영기

관들이 국제표준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 구현한 다국어 전자메일주소 지원 메일서버들 간의 

상호 송수신 및 다국어 미지원 국내외 주요 메일 서비스(Google, MS, 다음, 네이버 등) 업

체로의 메일전송을 통한 다운그레이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참고: 테스트 홈페이지 

http://cslab.kr/eai-test) 송수신 및 다운그레이드 과정의 시연 결과가 만족스러워 글로벌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앞으

로 표준화 추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표준화 추진계획 및 결언 

2008년 11월에 개최되는 차기 IETF 회의까지는 아직 논란이 있는 POP3와 IMAP의 다국어 

전자메일주소 지원 및 다운그레이드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며, 올해 실

험용 국제표준문서(Experimental RFC)들의 승인 후 이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진행될 예정

이다. 실험 결과들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내년에는 완전한 표준 틀을 갖추기 위한 작

업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이다. 

다국어 전자메일주소의 국제표준화는 비록 다국어 전자메일주소를 통한 글로벌 커뮤니케이

션은 어렵겠지만 비 영어권 국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국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언어

장벽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표준화 완료 후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완전한 한글 전자메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전자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전자메일주소의 국제표준화는 전자메일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기술에까

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면밀한 문제점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김재연 (한국인터넷진흥원 DNS관리팀 주임연구원, kimjy@nida.or.kr) 


